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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돌아보는데 훈훈함이 더하니 추운 절기를 다독이는데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사다난의 시간과 더 잘해야 했다는 아쉬움
이 한편에 있지만, 서로의 격려가 주는 잔잔한 감동이 마음의 선율
로 흐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서로의 공덕을 나누는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음악인들을 위한 ‘불교음악상’ 제정과 제1회 시상이 갖
는 의미는 한 해를 따뜻하게 위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천상의 음악이 울렸다는 경전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그리고 열반시에는 항상 음악이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음악은 
소리와 소리 없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넓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성을 찾겠다는 간절하고 때로는 막막한 정
진의 길에서, 모든 현상이 갖는 소리는 구도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근간으로 하는 불교음악이 소리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향이 느껴지는 연유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를 바라보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이는 
불교음악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불자
의 기대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음악상이 갖는 의미는 이
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엄숙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이제는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불교
음악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것은, 불교음악인의 당면한 과제이면서



도 천년이 넘는 전통 음악을 자연스러우면서 품위있게 계승 발전하
게 하는 뜻 깊은 불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덕을 함께 나누는 수상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에도 묵
묵히 진력하는 불교음악인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부
족함을 포근하게 채우고 덮어주는 눈처럼, 불교음악이 현대인의 마
음을 투명하고 맑게 해주기를 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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